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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3%를 넘어서

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 가운데 약 22%는 홀로 생활하

고 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 인지 저하, 심혈관 질환 등으로 이

어질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고독사로 연결되기도 한다. 2024년 

한 해 발생한 약 4천 건의 고독사 가운데 60세 이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을 돌볼 생활지원사, 요양보호

사, 사회복지사는 여전히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돌봄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

용한 노인 돌봄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형태로는 AI 스피커와 AI 소셜로봇이 있다. AI 스

피커는 이용자가 음성으로 호출해 날씨, 뉴스, 음악, 대화 등의 

기능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한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이 AI 스

피커를 정서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바탕으

로 AI 스피커가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보

완에 기여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1]. 다만 이용자가 먼저 불

러야 작동하는 ‘수동형’ 서비스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디지

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거나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고

립 위험군에게는 충분히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I 소셜로봇은 인형형 ‘효돌’, 디스플레이형 ‘다솜’처럼 물리

적 형체를 갖춘 기기가 약 복용 알림, 일상 대화, 정서 지원 등

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국에 2만 대 이상 보급된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이용자가 로봇을 ‘가족’이나 ‘동반자’로 받아

들이는 정서적 효과도 확인되었다[2]. 그러나 기기 보급과 관리

에 따른 비용, 운용의 복잡성은 부담으로 남아 있다. 또한 인공 

동반자가 실제로 외로움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

도 있으며, 이용자가 로봇을 사람처럼 믿게 되는 과정에서 발

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도 제기된다[3].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이 ‘AI 케어콜’이다. AI 케어콜

은 AI가 정해진 주기에 따라 노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부

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별도의 기기 보급이 필요하지 않아 운

영 비용이 비교적 낮고, 노인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전화기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도 높다. 특히 이용자의 호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연락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노인에게도 정기적인 접촉을 제공할 수 있다.

효과에 대한 근거도 점차 축적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 사

례 연구에서는 이용 노인들이 AI를 ‘정기적으로 자신을 챙겨

주는 존재’로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4]. 지역사회 치매 노

인 8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는 인지 기능과 우울 척

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5]. 또한 통화 로그 분

석에서는 장기 이용자의 생활 리듬이 안정화되는 양상도 확인

되었다[6].

AI 케어콜의 가치는 정서적 지원이나 말벗 기능에만 한정되

지 않는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독

거노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홀로 생활

하는 노인에게 반복적인 안부 확인은 자신의 상태가 누군가에

게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감각을 제공하며, 이는 일상 

속 안전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용자들이 AI를 ‘정기적으로 

자신을 챙겨주는 존재’로 받아들였다는 연구 결과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AI 케어콜은 인간 돌봄을 대신

하는 서비스라기보다, 독거노인의 안전한 일상을 보조하는 정

기적 확인 체계로 볼 수 있다.

물론 분명한 한계도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효과는 대체로 

단기 관찰에 기반한 것이어서, 장기적인 이용 지속성과 효과는 

더 검증될 필요가 있다. 음성 인식의 정확성이나 정형화된 응

답에 대한 이용자의 피로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결국 AI 케

어콜의 가치는 인간 돌봄을 대체하는 데 있지 않다. 전화 뒤에 

사람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고 기술이 채우지 못하는 영역

을 인간 돌봄이 함께 메울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한다. 기술은 

돌봄 인력 축소의 명분이 아니라, 독거노인이 안전하게 일상을 

이어 가도록 사람의 돌봄이 더 멀리 닿게 하는 도구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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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AI 활용이 시도되고 있다. 회의록 작성, 사업계

획서 수립, 사례기록 정리 등 반복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도구

들이 등장하면서 기대와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현장

에서는 “이제 AI가 사회복지사를 대신하는 시대가 오는 것 아

니냐”는 질문도 종종 듣게 된다.

하지만 필자가 AI를 고민하게 된 이유는 조금 달랐다.

“왜 사회복지사는  

사람보다 문서를 더 오래 바라보고 있을까?”

상담을 하면 기록을 작성해야 하고, 사례회의를 하면 회의

록을 정리해야 한다. 개별지원서비스계획(ISP)을 수립하면 평

가서와 결과보고서가 쉴 새 없이 뒤따른다. 이용자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만든 기록이 어느 순간 기록을 위한 기록

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기록은 중요하다. 하

지만 기록을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면서 정작 이용자와 

대화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은 부족해지는 현실이 늘 아쉬

웠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은 이용자의 삶 전반을 함께하는 공

간이다. 그만큼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현장에서는 

늘 시간에 쫓기곤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결국 휴일과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직

접 AI 기반 업무지원 도구를 개발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반복적인 업무를 줄여보자’는 생각이었

다. 하지만 현장 적용과 개선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심리 · 역량 

분석, 개별지원 품질관리, ISP 전략 브리핑, 프로그램 기획, 성

과평가를 지원하는 다섯 종류의 ‘AI 에이전트’가 구축되었다. 

예상대로 기록 작성 시간은 줄어들었고 방대한 자료 정리도 

한결 수월해졌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도 나타났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회의의 내용’이었다. 과거에는 기록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면,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이후에는 이용자의 변화 원인과 지원 방향을 고민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보다 ‘왜 이러한 변화가 나타

났는지, 앞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논의하게 된 것이다.

또한 오랜 기간 축적된 사례기록이 단순한 저장 자료가 아

니라 조직의 학습 자산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과거의 경험과 

유사 사례를 참고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의사결정도 가능해졌

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변화는 따로 있었다. AI를 활용할

수록 오히려 사람의 중요성이 더욱 크게 느껴졌다는 점이다.

AI는 기록을 정리하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 일정한 패

턴을 발견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용

자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다. 행동 뒤에 숨어 있는 감

정을 읽을 수 없고,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신뢰를 만들어낼 수

도 없다.

무엇보다 사회복지 현장은 정답이 없는 상황을 자주 마주한

다.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 자기결정과 보호, 자율성과 책임 사

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판단은 데이터만

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

필자가 AI 에이전트를 개발한 이유도 사회복지사를 대체하

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반복적인 업무를 줄여 사회복지사가 다

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기술은 앞으

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더 많은 업무가 자동화되고 

더 똑똑한 AI가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용자의 삶을 이해하

고 관계를 형성하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은 여전히 인간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 AI 에이전트를 만들면서 오히려 사회복지

의 본질을 다시 배우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은 더욱 중요해진다. 그리고 그것은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을 사회복지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일 것

이다.

참고페이지
AI 기반 기술 홈페이지 http://jinhyun.ai.kr/

AI 에이전트 5개를 만들고 나서 깨달은 것
: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사회복지의 본질

장진현(등대의집 사무국장)

국내이슈 02

표 1   등대의집 AI 에이전트 기반 스마트 개별지원 체계

에이전트 주요 기능 세부 설명

AI AGENT.J 심리 및 역량 분석 전문 이용자의 심리 키워드와 생활 역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성장 지표와 위기 징후를 감지

AI AGENT.H 개별지원 품질 관리 
전문

1:1 지원 자립 이행 여부를 시계열로 분석하고 
긍정행동지원을 위한 PBS 이론으로 지원 솔루
션 제시

AI AGENT.S ISP 전략 브리핑 전문 개별지원계획(ISP)의 욕구 충족 지점을 분석하
고 회의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 솔루션 제시

AI AGENT.P 프로그램 기획 자동화 
전문

논리모델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및 활동 계
획서를 자동으로 생성

AI AGENT.E 사업 평가 및 리포트 
전문

기관 전체의 KPI 달성 현황을 분석하고 외부 
제출용 정식 보고서 6종을 자동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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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현장의 문제는 대개 크고 추상적인 일보다 작고 반복적인 

불편에서 발생한다. 상담 기록을 정리하느라 이용인과 만나는 시

간이 줄고, 복지서비스 안내문은 이용인에게 어렵게 느껴지며, 프

로그램 신청 현황이나 사례회의 자료는 매번 수기로 다시 정리된

다. 이런 문제는 전산프로그램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현장의 

업무 흐름과 이용인의 언어를 아는 사람이 직접 문제를 정의하고,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이브 코딩

(Vibe Coding)이다. 바이브 코딩은 사람이 대화하듯 자연어를 입

력하면 인공지능(AI)이 그 의도를 파악해 소프트웨어 코드를 작

성해 주는 프로그래밍 방식이다. 전문 개발 지식이 부족해도 아이

디어를 빠르게 앱이나 웹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

서 주목받고 있다. 이를 복지 현장에 적용한 것이 사회복지 바이

브 코딩이다. 사회복지사가 전문 개발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

니다. 오히려 기술 개발자보다 현장을 더 잘 아는 사람이 기술을 

활용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만드는 과정이다. “우리 기관에는 이

런 기록 양식이 필요하다”, “이용인은 이런 표현을 더 쉽게 이해한

다”, “이 정보가 한눈에 보이면 누락을 줄일 수 있다”와 같은 현장 

지식이 곧 설계의 핵심이 된다.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기술의 

소비자가 아니라 서비스 설계의 주체로 자리 잡는다.

최근 복지 분야에서도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사회복지사협회와 사랑의열매가 진행한 ‘열매똑똑 해

커톤’은 “우리의 아이디어로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를”이라는 취지 

아래 사회복지사가 현장의 문제를 직접 제안하고 결과물로 구현

해 보는 행사이다. 주제도 현장 업무 경감 자동화, 이용자 지원 · 접

근성 개선, 협업 · 지식관리 · 성과지표처럼 실제 업무와 맞닿아 있

다. 네이버 커넥트재단의 ‘AI 챌린지 해’ 사업 역시 비영리 기관 종

사자가 자기 현장의 과제를 직접 들고나와 AI로 풀어보도록 교

육 · 개발 · 상금을 지원한다. 이러한 사례의 의미는 완성된 시스템

을 공급받는 데 있지 않다. 현장 전문가가 문제를 말하고, 기술은 

그 문제를 실험 가능한 형태로 바꾸며, 다시 현장의 피드백으로 

개선된다는 점에 있다.

예를 들어 해커톤에서 나온 결과물이 당장 기관의 공식 시스템

이 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은 중요한 학습이다. 사회복지사는 자

신의 업무를 기능 단위로 설명하게 되고, 개발자나 기술 조력자는 

복지 현장의 맥락을 이해하게 된다. 이용인은 더 쉬운 말, 더 적은 

입력, 더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확인한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기관은 외주 개발을 의뢰할 때도 막연한 요구가 아니라 실

제 화면, 업무 흐름, 예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할 수 있다. 이는 기

술 도입의 실패를 줄이는 실무적 기반이 된다.

복지 현장에서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 수 있는 도구는 생각보

다 다양하다. 예를 들어 가장 손이 가는 것은 후원 물품의 입고와 

사용을 함께 관리하는 시스템, 회의록과 실적을 수기로 다시 정

리하지 않게 돕는 도구처럼 반복 행정을 줄이는 장치다. 외근 · 출

장 · 시간외근무 신청을 메신저나 간단한 양식으로 끝내는 결재 도

구, 공문 접수와 전자결재를 잇는 자동화 프로그램도 떠올릴 수 

있다. 사례 관리 영역에서는 흩어진 상담 · 이용 정보를 연결해 한

눈에 보여주는 기록 도구가 유용하며, 강사료 정산이나 평생교육 

강사 관리처럼 계산이 많은 업무에서는 실수를 줄이는 자동 계산 

도구가 유용하다. 이용인을 향한 도구도 적지 않다. 어르신 안부 

확인과 정서지원, 발달장애인의 낮활동 기록과 사무직 자립 지원, 

읽기 어려운 제도 안내를 쉬운 말로 바꾸는 시도가 그렇다.

이 도구들은 시중의 시스템처럼 화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의 시간을 줄이고, 이용인이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며,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일을 확인하게 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 

특히 소규모 기관이나 현장 실무자는 대규모 개발을 기다리는 것

보다 자신들의 업무에 맞는 작은 도구를 바로 활용하는 것이 더 

절실할 때가 많다. 바이브 코딩은 복지 현장이 기술을 수동적으

로 받아들이는 데서 벗어나, 필요한 기술을 직접 요청하고 실험하

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한다.

물론 복지 영역의 기술 활용은 신중해야 한다. 이름, 연락처, 건

강 상태, 가족관계, 소득, 상담 내용 같은 민감한 정보는 생성형 인

공지능에 그대로 입력해서는 안 된다. AI가 만든 급여 안내, 정보, 

위기 판단, 사례 관리 제안도 반드시 사회복지사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바이브 코딩의 핵심은 빠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작게 만들

고, 안전하게 확인하고, 현장에 맞게 고쳐가는 것이다. 기관 차원

에서는 민감정보 처리 기준과 활용 교육을 함께 갖출 때 이런 시

도가 안전하게 확산될 수 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사회복지사가 코딩을 할 수 있는가”가 아

니다.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사회복지사가 기술을 어떻게 문제 해

결에 접목할 것인가”이다. 기술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대체하

지 않는다. 오히려 관찰, 판단, 관계 형성, 윤리적 책임이라는 사회

복지의 힘을 디지털 도구로 확장할 수 있다. 사회복지 바이브 코딩

은 현장의 언어와 기술의 가능성을 연결하는 새로운 실천 방법이

다. 이제 현장의 언어가 기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열매똑똑 해커톤’ : 
https://hackathon.sasw.or.kr/intro
네이버 커넥트재단 ‘AI챌린지 해’ : https://connect.or.kr/ai-hae

사회복지 바이브 코딩(Vibe Coding)

황흥기(넥스트임팩트 대표, 사회복지사)

국내이슈 03

https://www.sasw.or.kr/notice/925788?_filter=search&amp;search_keyword=%ED%95%B4%EC%BB%A4%ED%86%A4&amp;search_target=title_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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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는 가속화되는 초고령사회와 급변하는 인구구

조로 인해 주거 환경에 대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는 

주거 공간을 단순히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삶의 질 향상과 공

동체 웰빙을 실현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을 꼭 필요로 한다. 

고령자의 자립적인 삶과 더불어 다른 세대 간 공존을 지원하

는 새로운 주거 기술과 플랫폼 역량 또한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Life-Span 웰리빙 주거플랫폼’은 이러한 사회

적 요구에 부응하여 미래 주거 환경의 진화를 주도하는 통합 

모델로 자리 잡는 중이다. 이 모델은 스마트 기술 기반의 응급 

대응, 건강 케어, 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하여 디지털 소외계층

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서비스 기준을 확립하고자 한다. 그 성

과로 고령자의 자립 생활 연장, 육아 부담 경감, 의료비 절감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 감축 등 긍정적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크게 AIP와 AIC 두 가지 유형의 주거 모델로 구성

된다.

첫째, AIP(Aging In Place) 기반 주거유닛 유형은 거주자에

게 익숙한 분위기 속에서 돌봄 중심 설계 기술과 스트레스 완

화 환경, 돌봄로봇친화적 공간을 마련하며 AI와 IoT 기술을 결

합하여 맞춤형 돌봄과 자립 생활을 돕는다. 이는 고령자의 안

전한 장기 거주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결정적으로 기여

한다. 특히 AIP 웰리빙주거유닛 설계기술은 세대공존을 바탕

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돌봄 부담을 줄

이고 고령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적극 지원하는 데 중추적 역

할을 한다. 이를 통해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생활 기반을 완성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와 함께 미래지향적 인간-로봇 공존형 주거서비스 구현 기

술은 AI와 로봇기술을 접목해 맞춤형 돌봄과 비대면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고령자의 생활 편의와 돌봄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이는 나중에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이를 위해 AIP 기반 주거유닛모델 실증 

및 확산 지원 기술 개발은 현장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

령 친화적 주거모델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주거복지 정책의 안정성과 생태계

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이다.

둘째, AIC(Aging In Community) 기반 주거단지 모델은 기

존 단지 리노베이션과 세대공존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때 주거단지와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플랫폼 기술개발과 운영 실증지원 과정

은 세대 간 교류와 사회적 연대감을 증진하는 한편, 고립과 단

절을 극복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그 과정에서 AIC 주

거플랫폼의 운영 및 확산 지원기술은 플랫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별 맞춤형 스마트 서비스의 품질을 높임

으로써 전 세대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건강하게 공존

하는 사회 통합을 촉진한다. 아울러 이제 새롭게 확립해야 할 

‘기존 및 신규 주거단지 조성 기준’ 또한 현대적인 공간의 품격

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향후 주거정책과 설계에 근본적인 변

화를 불러일으킬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점

에서 주거단지 내 주호-단지-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주거

플랫폼 구현 기술은 커뮤니티 활성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을 통해 거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회적 연대와 안전망 

구축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AIP와 AIC 기반 웰리빙 주거플랫폼 기술

은 첨단 테크놀로지와 혁신 정책이 결합한 표준모델로서 초고

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역

량을 개발한다는 것은 세대 간 상생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고령자의 품격 있는 삶을 구현하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아무쪼록 

이러한 비전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관심 속에서 기필코 

현실화되어 온 국민이 안전하고 품격 있는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그러한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모델, 삶의 질과 공동체를 잇는  
Life-Span 웰리빙 주거플랫폼

윤영호(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

국내이슈 04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거플랫폼 구축

공동체 기반의 주거플랫폼 구축

단위모듈에 따른 주거유닛모델

주거플랫폼 확산을 통한 제도 확립(Life-Span)

지역거점을 통한 신 · 구 단지의 사회 교류

세대별 주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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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하나의 도시로 묶여 이야기되지만, 자치구별 생활 

여건은 크게 다르다. 인구구조와 주거환경, 일자리 여건, 복지

자원의 분포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는 노인빈곤의 

양상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서울시의 소득빈곤율을 통해 

노인빈곤의 규모는 추정할 수 있지만, 어느 지역에서 더 취약

한지, 또 어떤 방식으로 취약성이 드러나는지 충분히 알기 어

렵다. 이에 자치구별 노인빈곤 분포를 살펴보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정책 대응 방향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노인빈곤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사

회보장 행정데이터2 2기(2021년 기준)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

석 결과 서울시의 빈곤율은 28.3%, 세대주가 65세 이상인 노

인빈곤율은 42.9%로, 고령층의 빈곤 문제가 훨씬 심각함을 보

여주었다. 모든 자치구에서 노인빈곤율이 빈곤율보다 높았다

는 점은, 서울의 빈곤이 노인층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 있

음을 보여준다. 다만 노인빈곤의 수준은 자치구별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자치구별 노인빈곤율은 강북구가 51.5%로 가장 높았고, 동

대문구 49.2%, 중랑구 48.0%, 노원구 48.0%, 금천구 47.5% 

➊ 본고는 ‘황혜신, 정찬미(2025), 소득과 자산에 따른 서울시 노인빈곤의 분포’ 연구의 일부 내용을 수정 · 보완하여 활용함 .

➋  �「사회보장기본법」 개정(’21.12월 시행)으로 부처별 · 제도별 분산되어 있는 개인 단위 행정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결합한 통합데이터로, 전 국민의 20%에 해

당하는 표본(약 1,000만 명)을 추출함.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서초구는 26.3%로 가장 낮았고, 강

남구 28.7%, 송파구 33.5%가 뒤를 이었다. 가장 높은 강북구

와 가장 낮은 서초구의 차이는 25.2%p에 이른다. 같은 서울에 

살더라도 어느 자치구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노인의 소득빈곤 

위험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전체빈곤율과 노인빈곤율을 함께 비교해보면 자치구별 빈

곤 구조의 차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 강북구와 동대문구

는 전체빈곤율과 노인빈곤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지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두 지표가 모두 낮은 편이었다. 또 노원구와 

금천구는 전체빈곤율 대비 노인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노

인층의 취약성이 더 두드러지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종

로구와 관악구, 서대문구는 전체빈곤율에 비해 노인빈곤율 순

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체빈곤율 대비 노인빈곤율의 격차도 자치구마다 달랐다. 

격차가 큰 자치구는 강서구(18.2%p), 노원구(18.1%p), 영등포

구(17.9%p)였고, 작은 곳은 강남구(7.3%p), 서초구(7.8%p), 종

로구(11.0%p)였다. 특히 강서구와 노원구는 전체빈곤율이 아

서울시 자치구별 노인빈곤은 얼마나 다를까1

황혜신(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센터 대리), 정찬미(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이슈와 통계

그림 1   서울시 자치구별 전체빈곤율과 노인빈곤율

출처: �OpenAI ChatGPT를 활용하여 생성한 이미지이며, 연구자가 내용과 구성을 검
토 · 수정함.

그림 2   서울시 자치구별 노인빈곤율과 비노인빈곤율의 격차

출처: �OpenAI ChatGPT를 활용하여 생성한 이미지이며, 연구자가 내용과 구성을 검
토 ·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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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높은 지역은 아니지만 노인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 

전체의 빈곤문제와는 별개로 노인층의 빈곤이 더 두드러지는 

구조를 보였다.

노인빈곤의 특성은 비노인빈곤율과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해

졌다. 앞서 살펴본 전체 빈곤율에는 노인 인구도 포함되어 있

어 노인층만의 취약성을 온전히 드러내기 어려운 반면, 노인을 

제외한 비노인빈곤율과 비교했을 때 이러한 취약성이 더 뚜렷

하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 모든 자치구에서 노인빈곤율이 비

노인빈곤율보다 높았다. 노인빈곤율은 서초구 26.3%에서 강

북구 51.5%까지 넓게 분포한 반면, 비노인빈곤율은 서초구 

16.6%에서 강북구 33.3%까지로 상대적으로 편차가 작았다. 

이는 빈곤문제가 서울 전반에 존재하더라도, 노인층에서 더 

강하게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인과 비노인 간 빈곤격차가 가장 큰 자치구는 노원구

(24.4%), 강서구(23.1%), 영등포구(22.3%), 은평구(21.8%)였

다. 이들 지역은 비노인빈곤율에 비해 노인빈곤율이 높아, 빈

곤이 노인가구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구조를 보인다. 반면 

강북구와 동대문구는 노인빈곤율 자체는 매우 높지만 비노인

빈곤율도 함께 높아 노인-비노인 간 격차는 중간 수준에 머물

렀다. 종로구 역시 노인빈곤율이 높은 편이지만 비노인빈곤율

도 높아, 특정 연령층에만 빈곤이 집중되기보다 전 연령층에 

넓게 분포하는 지역적 특성을 보였다.

한편, 자치구별 빈곤율과 실제 빈곤가구의 분포 비중은 꼭 

일치하지 않았다. 빈곤율은 해당 지역 안에서 빈곤이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지만, 분포는 빈곤가구가 어느 지역에 얼마나 

모여있는지를 보여준다. 정책적으로는 이 두 지표를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노인빈곤가구의 분포 비중은 노원구가 6.6%로 가장 높고, 

강서구 6.1%, 은평구 5.7% 순으로 나타났다. 비노인빈곤가구

는 관악구 7.9%, 성북구 5.5%, 강서구 5.4% 순으로 높았다. 이

는 노인빈곤율이 높은 지역과 노인빈곤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반드시 같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서

울시 노인빈곤을 하나의 평균값으로만 이해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먼

저 노인빈곤율이 높은 지역에는 소득보장과 생활지원의 접근

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강북구, 동대문구, 중랑구처럼 

노인빈곤율 자체가 높은 지역은 노인의 기본생활 안정에 초점

을 둔 대응이 중요하다. 반면 노원구, 강서구, 영등포구처럼 노

인과 비노인 간 격차가 큰 지역은 노인가구의 상대적 취약성을 

고려한 집중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또 노인빈곤가구의 분

포 비중이 큰 지역은 실제 서비스 수요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복지전달체계의 수용력과 접근성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서울시 노인빈곤은 모든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문제이지만, 그 강도와 양상은 자치구별로 다름을 확인

했다. 따라서 서울시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한 일률적인 접근

만으로 지역별 취약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앞으로 자치

구별 노인빈곤율, 노인-비노인의 격차, 빈곤가구의 분포 규모를 

함께 고려하여 보다 촘촘하고 차별화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서울시 자치구별 노인빈곤가구 분포

출처: �OpenAI ChatGPT를 활용하여 생성한 이미지이며, 연구자가 내용과 구성을 검
토 ·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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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스코틀랜드(Scotland)의 글라스고(Glasgow)에서는 

디지털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라스고 미션 원(Glasgow 

Mission On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 발표된 디

지털 글라스고 전략(Digital Glasgow Strategy 2024-2030)의 

첫 번째 미션이기도 하다. 기존 2018년도부터 진행되었던 디

지털 전략(2018-2023년)을 보완한 전략이지만 글라스고 시 

의회는 새 전략이 “디지털화가 글라스고 경제 및 사회 전반

에 미치는 영향과 시의회 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

려한 전략”임을 강조하였다. 기존 전략이 디지털 경제와 공공 

서비스라는 두 축을 기반으로 진행됐다면, 새로운 전략은 ‘공

정하고 역량이 강화된 디지털 사회(A fair and empowered 

digital society)’,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An inclusive digital 

economy)’,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디지털 공공 서비스

(Sustainable and innovative digital public services)’를 세

가지 미션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전략은 접근성

과 포용성(accessible and inclusive), 보호와 보안(protect 

and secure), 개방성과 투명성(be open and transparent), 

참여와 역량 강화(involve and empower), 협력과 파트너십

(collaborative and in partnership)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 가

치도 담고 있다. 

디지털 전략 프로젝트는 코로나 19를 겪으며 온라인 서비

스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고 디지털 배제 문제가 심화되면서 디

지털 포용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또

한 디지털 접근성 문제는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교육 분야뿐 

아니라 복지, 의료, 행정 자원 접근 문제로 확대되어 논의되었

다. 이에 대한 대응 중 하나로 스코틀랜드 정부와 지방자치단

체 연합(Convention of Scottish Local Authorities: COSLA)

의 디지털 전략(A Changing Nation)이 2021년 발표되기도 

하였다. 글라스고의 미션 원 프로젝트의 세 가지 미션은 스코

틀랜드 정부의 디지털 전략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2023

년 글라스고에서 진행된 ‘디지털 권리를 위한 도시연합(Cities 

Coalition for Digital Rights: CC4DR)’ 논의 및 유엔-해비타

트(UN-Habitat) 인권 기반 디지털 전환 보고서1도 미션 원 프

로젝트에 반영되었다. 디지털 권리(Digital rights)와 디지털 사

회(Digital society)를 강조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➊ 유엔-해비타트의 「도시 디지털 전환에서의 주류 인권(Mainstream human rights in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cities)」 보고서.

➋  �디지털 기술 사용에 경험이 부족한 개인을 돕기 위해 시의회 서비스 이용, 복지 혜택 신청, 온라인 양식 작성 등의 업무에 대해 자원봉사자들이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2025년 연례 보고서에는 미션 원 프로젝트를 통해 진행

된 활동들이 소개되어 있다. 시의회 공식 웹사이트의 경우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WCAG) 충족도를 기존 88%에서 95%로 개선하여 시민들

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 디지털 지원 프로그램

(Assisted Digital Programme)2을 17개 지역 도서관으로 확

대하여 2,800명 이상의 주민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도록 했고 보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 보안 자문 서비스

를 도입하였다. 시민들이 지역 디지털 미래를 직접 설계하고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디지털 포용 오픈 스

페이스(Digital Inclusion Open Space) 행사를 개최하여 40개 

이상의 제3섹터, 공공부문 기관, 지역 사회 대표들이 모여 경

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 및 국가적 차원의 협력도 

강화하였다. 

보고서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마주한 여러 어려움을 인

식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

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러 노력에도 지속되는 디지털 소외 현

상, 예산 및 인력 제한, 기존 시스템과 새로운 전략의 조화 문

제, 대중의 불안 해소 등을 언급하며 AI의 안전하고 공정한 도

입을 보장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AI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음을 밝혔다. 202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 운영을 위

한 핵심 우선순위도 수립하였다. 디지털 포용 노력 확대, 새로

운 ICT 및 디지털 서비스 운영 모델의 정착 및 성숙화, AI 프레

임워크 개발 및 정착, 고객 중심의 서비스 재설계 및 채널 전환 

등이 제시되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속도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사용자 중

심 접근 방식을 정착시키며 혁신과 개인 권리 보호 사이 균형

을 맞추기 위한 글라스고의 노력이 인상 깊다. 디지털 권리를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고민하는 도시라면 글라

스고의 미션 원 프로젝트를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https://onlineservices.glasgow.gov.uk/CouncillorsandCommittees/

viewSelectedDocument.asp?c=P62AFQDN810GDX0G2U
https://www.glasgow.gov.uk/article/2352/Digital-Glasgow-Strategy
https://onlineservices.glasgow.gov.uk/councillorsandcommittees/

viewSelectedDocument.asp?c=P62AFQDNNTUTDXZL81
https://citiesfordigitalrights.org/glasgow-scottish-city-champion-

digital-inclusion-and-use-data-reduce-inequality
https://www.cosla.gov.uk/about-cosla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글라스고의 Mission One 프로젝트

윤새별(브리티시 카운슬 리서치 펠로우)

해외동향 영국

https://onlineservices.glasgow.gov.uk/CouncillorsandCommittees/viewSelectedDocument.asp?c=P62AFQDN810GDX0G2U
https://onlineservices.glasgow.gov.uk/councillorsandcommittees/viewSelectedDocument.asp?c=P62AFQDNNTUTDXZL81
https://citiesfordigitalrights.org/glasgow-scottish-city-champion-digital-inclusion-and-use-data-reduce-in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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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노인 돌봄뿐만 아니라 노인 건강예방을 위해 인

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여

러 스타트업 기업들이 연구, 개발과 함께 실험적 운영을 시행하

고 있다. 프랑스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1.8%

로 약 1,500만 명이다. 이 중 노인 1인 가구는 전체 노인의 약 

30% 정도이며 나이가 많을수록 더 증가하여 85세 이상의 여

성 노인 1인 가구 비율은 전체의 56% 정도이다. 노인 1인 가구

는 어느 정도 혼자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지만 사회관계가 점

점 줄어드는 사회적 고립과 집안에서의 낙상 등 위험 요인들이 

많다.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의 여러 기업과 

연구소에서는 리빙랩(Living  Lab)을 통해 인공지능을 장착한 

다양한 돌봄기술을 개발하여 생활에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 노인 돌봄 분야에서 리빙랩은 병원의 돌봄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 사용되었다. 이후 노인공동주택으로 도입

이 확대되었으며 개인주택은 아직 실험 단계에 있다. 

프랑스의 대표 리빙랩 연구소인 브로카 리빙랩(Le Broca 

Living Lab)은 미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 연구하는 연구기관으로, 2010년 설립되어 15년간의 노

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리빙랩의 선두주자이다. 이

곳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은 작은 크기의 로봇을 통해 

노인의 상태를 관찰하여 돌봄, 예방 중심의 헬스케어, 치매예

방, 고독감 완화까지 아우르는 지원을 제공한다. 현재는 병원

과 노인공동주택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노인 

개인주택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작업을 서서히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스타트업 기업인 deeptech Zoe Care는 대학 연구

소(universite-paris-saclay)와 공동으로 개인용 인공지능 시스

템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있다. 특히 노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낙상 여부를 감지하고, 노인의 집안 내 움직임을 관찰하여 노

인사고가 중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더 주력하고 

있다. 냉장고 문을 연 횟수까지 센서가 알 수 있어 영양실조의 

위험까지 파악할 수 있다.

시스템은 노인 개인주택에 설치된 와이파이를 활용하여 노

인의 동선은 물론 걷기, 앉기, 일어나기, 눕기, 심지어 밤에 자는 

동안의 호흡 리듬까지도 점검한다. 더불어 자주 사용하는 생

활기기의 작동 등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이상징후를 발견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인공지능 시스템을 내장한 센서가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알람이 울림과 동시에 바로 가족이나 주변

의 관련 기관에 연결되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더불어 주

기적인 관찰과 기록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상태도 점검할 수 있

다. 현재 노인공동주택(EHPAD)에서는 노인들이 거주하는 개

인방에 센서 박스(un boîtier ZoeFall)를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

으며 개인주택용 센서 박스는 2026년 말까지 개발을 완료해 

시스템을 완성할 예정이다. 

노인들이 시설에 가지 않고 자가에서 생활하는 재가 돌봄정

책을 강화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 리빙랩에 대한 관심

이 매우 크다.   

이러한 주택 내에 설치되는 시스템 외에도 손목팔찌나 시계

에 센서를 장치하여 이상징후를 감지하는 새로운 리빙랩 시스

템들도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현재 개인을 대상으로 실험하

는 시도는 전체 실험의 30%밖에 되지 않지만, 앞으로 개인 대

상 실험 비율을 높이면 거의 99%에 가까운 정확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이 연구소는 앞

으로 많은 노인들이 시설이나 공동주택에 가지 않고 자가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자가 거주 노인을 위한 다양한 리

빙랩 시스템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비디오나 오디오 장치를 통해서도 리빙랩용 모니터링 시스

템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가격이 다소 비싸고 시스템 설

치가 복잡하다. 그래서 현재는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만 활용

되고 있으며 노인공동주택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프랑스의 리빙랩은 기후, 통신, 교통 등 다양한 실생활 분

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노인 돌봄에서는 아직 병원이

나 공동주택에 국한되어 있으며 개인주택은 실험 단계에 머물

러 있다. 노년층을 위한 리빙랩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

구 · 개발하는 프랑스의 여러 스타트업 기업이나 연구소들은 

단순 돌봄이 아닌 자립생활 지원, 건강 관리, 위험 신호 감지 

등을 통해 노인의 재가 생활을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도구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고자료
​https://www.brocalivinglab.org/
https://www.universite-paris-saclay.fr/actualites/zoe-care-quand-

lintelligence-artificielle-veille-sur-les-aines
https://graad-sante.fr/blog/optimiser-lautonomie-des-seniors-grace-

aux-avancees-de-lintelligence-artificielle/

프랑스의 노인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리빙랩 

이은주(사회정보연구원 연구위원)

해외동향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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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랩(Reallabor)은 과학, 시민 사회, 정치 그리고 경제를 

연결하는 연구 및 혁신 개념으로 새로운 기술, 제품 또는 사회

적 혁신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하여 사회문제에 대한 지속 가

능한 해결책을 개발하는 개념이다. 독일 리빙랩의 주요 특징

은 실제 환경 중심, 사용자 중심성, 개방형 혁신 및 공동 창조, 

초학문적 접근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규제가 완화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는 혁신공간, 즉 규제 샌드박스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 독일의 리빙랩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이며 그중 많

은 곳이 협회, 네트워크, 대학 연계 프로젝트, 연구 플랫폼 형

태로 운영된다. 독일의 리빙랩은 보통 지방정부, 연방정부 부처, 

EU펀드에서 지원받는 현장 실험형 프로젝트다. 일반적으로 

대학연구팀이 주도하고 기업이 기술을 제공하며 시민단체와 

함께 팀을 꾸리고 공모에 지원하여 선정되면 몇 년의 운영기간

을 거쳐 평가받는 구조로 진행된다. 

‘리빙랩-주거와 돌봄(Living Lab-Wohnen und Pflege)’은 

리빙랩 중에서 돌봄, 주거, 지역 기반 서비스, 디지털 보조, 팀 

기반 돌봄 개선을 주요 테마로 하는 프로젝트 플랫폼이다. 오

스나브뤼크(Osnabrück)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리빙랩-주거와 

돌봄은 지역사회 · 행정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용자 중심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실험 · 확산하는 역할을 한다. 리빙랩 플랫

폼의 운영은 참여 주체 어느 한 곳이 단독으로, 그리고 체계적

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진다. 여기에는 아이디어 발굴, 아이디어와 문제의 분석 

및 구체화, 다학제적 프로젝트 팀의 매칭, 프로젝트 계획 수립 

지원, 재원(지원금) 확보 지원, 평가 및 문서화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복잡한 문제 상황과 초기 해결 아이디어

로부터 혁신적인 제품이나 대중을 위한 매력적인 새로운 서비

스가 개발된다. 이때 혁신은 단순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업

무 과정의 최적화나 전반적인 노동조건 개선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수행된 혁신에 대한 출판물과 오스나브뤼크 

지역의 관련 전문 팀들에 대한 홍보는 참여자 모두에게 추가

적인 가치를 제공한다. 이러한 작업 방식은 단순한 학문적 연

구와 실무 적용 간의 전통적인 기술 이전을 넘어선다고 평가받

는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활동은 대학이나 중소기업이 단독으

로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또한 리빙랩은 대학 

발전(특히 헬스케어 캠퍼스 구축)과 더불어 계획 및 건설, 설비 

기술, 가사 지원 서비스, 돌봄 분야에서 지역 고용 창출에도 기

여한다.

본 리빙랩에서 오스나브뤼크 응용과학대학교와 아콘 인문

과학 응용과학대학교가 공동으로 2024년 9월부터 2025년 2

월까지 진행한 프로젝트를 통해 독일의 여러 곳에서 산발적으

로 운영하던 자율조직형 요양보호팀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

어 ‘독일 자율조직형 재가요양 네트워크(Deutsches Netzwerk 

selbstorganisierter Pflegeteams)’가 설립되었다. 연방 건강부

(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로부터 지원받은 본 프

로젝트에서 진행한 전문 학술행사를 통해 자율조직화를 목표

로 하는 독일 내 거의 모든 이니셔티브, 모델 및 프로젝트들이 

서로 만나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되었다. 

재가요양(Ambulante Pflege)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운영

되는 자율조직 모델의 핵심은 기존의 분 단위 행위별 수가제

에서 벗어나 소규모 팀이 환자 중심의 맞춤형 요양을 자율적

으로 결정하는 데 있다. 자율조직화된 재가요양에 대한 수요

는 독일의 인구 고령화로 인한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에서 기

인한다. 요양보호사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전문

적 돌봄, 가족 돌봄,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자원을 활성화하고

자 하는 시도들은 요양보호사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병

가율을 낮추며, 전문 역량의 발휘를 촉진하고,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요

양보호 관련 직업의 매력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인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프로젝트는 설명한다. 

독일에는 이미 약 20개의 자율조직형 요양보호팀 프로젝트

가 진행 중이다. 리빙랩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는 개별적으로 활

동하고 있는 여러 자율조직형 요양보호팀들이 일시적인 실험

에 그치지 않고, 독일 전역의 표준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력 양성, 품질 관리, 학술적 근거 마련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참고자료
https://www.living-lab.org/dnsp/ (검색: 2026. 4. 10)
https://www.bundestag.de/resource/blob/563290/9d6da7676c82fe

6777e6df85c7a7d573/wd-8-020-18-pdf-data.pdf#:~:text=Als%20
Reallabor%20(englisch:%20living%20lab)%20wird%20eine%20
neuartige%20Kooperation%20zwischen%20Wissenschaft%20und. 
(검색: 2026. 4. 10)

리빙랩 프로젝트를 통한 자율조직형 재가요양 네트워크 설립 사례

권민정(보쿰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해외동향 독일

https://www.bundestag.de/resource/blob/563290/9d6da7676c82fe6777e6df85c7a7d573/wd-8-020-18-pdf-data.pdf#:~:text=Als%20Reallabor%20(englisch:%20living%20lab)%20wird%20eine%20neuartige%20Kooperation%20zwischen%20Wissenschaft%20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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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사회문제를 푸는 도구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문제를 

키우는 장치인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플랫폼이 공공서비스, 도

시행정, 복지 전달체계 안으로 들어오면서, 호주에서도 이 물

음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한 쟁점이 되

고 있다. 최근 시행된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제

한은 이 물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장면이다. 이 조치는 단순히 

청소년의 온라인 접속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연결은 보

장하고 유해한 노출은 줄임으로써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하게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

영한다. 다시 말해, ‘디지털 포용’은 기술을 얼마나 많이 도입하

느냐가 아니라, 그 기술이 누구를 연결하고, 누구를 보호하며, 

어떤 책임 아래 작동하느냐에 대한 성찰적 답을 찾아가는 과

정이다.

호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공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2025년 ‘호주 공공서비스 AI 계획(AI 

Plan for the Australian Public Service 2025)’을 발표해 공직

사회 전반에서 AI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겠다는 의지

를 밝혔다. 이 계획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정부 업무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통 AI 기반인 GovAI와, 공공부문 업무 환

경에 맞춘 보안형 AI 채팅 도구 GovAI Chat을 단계적으로 구

축해 나간다는 것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담당하는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Services Australia)도 ‘자동화와 인공지능 전

략 2025–27(Autom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2025–27)’을 통해 센터링크(Centrelink), 메디케어(Medicare), 

자녀양육비 서비스(Child Support)처럼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급여 및 서비스 체계를 개선해 가는 중이다. 이제 인공지능 기

술은 단순한 행정 보조의 자리를 넘어 복지와 의료, 가족 지원

의 전달 방식 안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주정부와 도시 차원에서도 빠르

게 번지고 있다. 예를 들면 뉴사우스웨일스주(New South 

Wales: NSW)는 2024년부터 지방정부의 도시개발 심사업무

에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개발 신청서

(Development Application)상의 오류나 누락된 사항을 사전

에 확인해 고질적이던 심사 기간의 지연을 줄이려는 시도다. 

한편, 시드니 북부 맨리(Manly)의 주요 보행자 교차로에서는 

카메라와 AI 데이터를 활용한 적응형 교통신호 시스템을 통해 

보행자 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신호 시간을 조절하는 시범 

사업도 진행됐다. 그 결과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는 위험한 횡

단이 3분의 1 이상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나아가 세계적

으로 확산하는 ‘리빙랩(living lab)’을 지역에 맞게 도입하려는 

시도도 눈에 띈다. 2026년 6월 멜버른 남동부 지역에 문을 연 

‘독립생활 리빙랩(Independent Living Laboratory)’은 겉으로

는 일반 가정과 비슷하지만, 내부에는 기억과 인지를 보조하는 

AI 기반 안경, 낙상 등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장치, 재활 로봇

과 같은 다양한 보조 기술이 갖춰져 있다. 고령자와 장애인, 연

구자와 보건의료 전문가는 실제 생활과 유사한 환경에서 이러

한 기술과 주거 시설의 설계를 시험하고 평가한다.

그러나 기술이 확산한다고 사회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

은 아니다. 그 확산은 또 다른 위험을 불러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5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다 2019년에 사실상 중단

된 로보데트(Robodebt)는 호주 복지행정에서 데이터 기반 자

동화의 위험을 적나라하게 노출한 심각한 사건이었다. 이 제도

는 복지 수급자의 세무와 소득 자료를 자동 대조하고, 연간 소

득을 기간별 평균 소득으로 환산해 채무를 부과했지만, 소득

이 불규칙한 비정규직이나 학생에게 실제로 없는 빚을 만들

어 냈다. 결국 이 자동화 방식은 위법으로 판단되었고, 정부는 

부당하게 걷은 7억 호주달러가 넘는 돈을 환급해야 하는 처지

가 되었다.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로보데트 왕

립위원회(Royal Commission into the Robodebt Scheme)

는 이를 ‘공공 행정의 값비싼 실패(a costly failure of public 

administration)’라고 규정하며 관련 기관의 잘못을 질책했다. 

이 사례는 복지행정에서 데이터 기술이 잘못 설계되거나 운용

될 때 사회적으로 취약한 시민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에

게 불이익을 주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무릇 기술은 같은 것이라도 누구에게는 편의가 되고, 누구

에게는 더 높은 문턱이 된다. 그래서 기술에 기반한 사회문제

의 해결은 앱이나 플랫폼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기술이 

누구의 속도와 조건에 맞춰 설계되고, 누구에게 어떤 책임 아

래 적용되는지를 묻는 것과 병행되어야 한다. 디지털 포용의 성

과 역시 이용률이나 도입 건수 같은 숫자가 아니라, 고립되었던 

사람이 가족과 지역사회에 다시 이어지고, 멀리 떨어진 주민이 

의료와 행정서비스에 닿으며, 언어가 다른 이민자가 공공정보

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게 되는 생활 속 변화에서 찾아야 한

다. 기술이 이러한 이용자의 개별 사정과 권리를 충분히 살피

지 못할 때, 그것은 편의와 포용의 수단이 아니라 고통과 배제

의 장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호주의 경험은 기술 기

반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이 기술의 고도화 자체가 아니라, 기

술이 취약한 시민의 권리와 삶의 조건을 얼마나 세심하게 보호

하도록 설계되고 운영되는가에 있음을 새삼 고민하게 한다.

기술을 이용한 사회문제 해결
: 호주의 몇 가지 경험과 고민

박홍재(웨스턴시드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해외동향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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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현 아이즈와카마쓰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원전 사고로 농업과 관광이 풍평피해를 입자, 부흥의 길을 스

마트시티에서 찾았다(総務省, 2024). 인구 약 12만 명의 이 도

시는 1995년을 정점으로 해마다 1천 명 넘게 인구가 줄고, 고

령화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며 돌봄과 요양이 필요한 노인도 

늘고 있다(佐々木, 2024). 재난과 인구 감소, 돌봄 위기가 한꺼

번에 닥친 지역에서 기술은 흔히 효율의 도구가 된다. 그러나 

이 도시는 기술을 ‘무너진 지역의 상호부조를 다시 세우는’ 수

단으로 쓰려 했다. 이 실험이 사회복지의 문제의식과 맞닿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사업은 2011년 시와 아이즈대학, 민간기

업의 협력으로 출발하여 2013년 시정 방침 채택, 2015년 시

민 포털 ‘아이즈와카마쓰+’ 개설, 2019년 ICT 거점 ‘AiCT’ 개

소로 단계적으로 모습을 갖춰 왔다(会津若松市, 2024).

이 모델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분야의 벽을 넘어 데이

터를 잇는 ‘도시 OS’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 동의(opt-in)형 거

버넌스’다. 시민은 포털에서 서비스마다 스스로 동의해야 데이

터를 내준다. 시가 내건 ‘10대 추진 방침’도 ‘데이터는 본래 시

민 개인의 것’이라는 원칙 위에서 본인 동의를 철저히 하겠다

고 명시하였다(会津若松市, 2024). 이를테면 제설차 내비게

이션을 켜면, 우편번호와 주소가 ‘지도 표시용’이라는 쓰임새

와 함께 안내되고, 동의 버튼을 눌러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간

다(佐々木, 2024). 사회복지가 오래 지켜 온 ‘자기결정권’이 디

지털 공간으로 넓어진 셈이다. 수급자를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세우려는 복지의 지향과, 주민을 데이터의 수집

대상이 아니라 제공 여부를 스스로 정하는 주체로 세우는 이 

설계는 결을 같이한다.

문제의식도 뚜렷하다. 거대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를 독점

해 이익을 챙기는 동안, 정작 주민이 만들어 낸 데이터는 그 지

역과 동네 중소기업을 위해 쓰이지 못한다는 것이다(佐々木, 

2024). 그래서 시는 운영의 주체를 민간 주도(자조 · 自助)도 행

정 주도(공조 · 公助)도 아닌, 공공성과 사업 지속성을 함께 챙

기는 ‘지역 매니지먼트 법인 주도(공조 · 共助)’로 설계했다. 시

민도, 지역도, 기업도 모두 이득을 보는 이른바 ‘삼자 모두 이득

(三方良し)’의 구조이다(会津若松市, 2024). 데이터를 사유 자

산이 아니라 지역이 함께 키우고 나누는 공동의 자원으로 보

는 이 발상은 사회복지가 오랫동안 강조해 온 호혜성과 연대의 

원리와 맞닿아 있다.

성과는 어떨까. 2024년 4월 기준 도시 OS에는 29종의 데이

터가 연결돼, 지역화폐 결제부터 온라인 진료까지 25개 서비스

가 돌아간다(アクセンチュア, 2024). 추진 사업은 일본 정부의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 최상위 유형(TYPE3)에 2022년부

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그것도 매번 동북 지방에서 유일하

게 뽑혔다(会津若松市, 2025). 사회복지의 눈으로 가장 눈여

겨볼 대목은 ‘돌봄의 디지털화’다. 위치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방재 서비스는 재해 정보와 대피 안내는 물론, 재택 돌봄 지원 

앱 ‘케어에일’과도 연계하여 방재와 돌봄을 한데 묶는다(佐々木, 

2024). 디지털 지역화폐 ‘아이즈코인’ 이용자는 2024년 10월 기

준 1만 명을 넘었는데, 프리미엄 포인트 구매자의 30%가 60, 

70대였다(総務省, 2024).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했

다는 점은, 디지털 포용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과제도 뚜렷하다. 옵트인으로 ID를 등록한 시민은 

2023년 3월 기준 약 20%에 그치고(佐々木, 2024), 도시 

OS를 유지하는 데만 해마다 1천만 엔가량이 든다(総務省, 

2024). 시민이 효용을 느끼지 못해 이용도, 데이터 제공도 늘

지 않으면 선순환은커녕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더 근본적인 

걱정은 따로 있다. ‘동의에 바탕을 둔 참여’가 오히려 새로운 격

차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보와 역량을 갖춘 시민만 혜택

을 누리고, 고립된 노인이나 취약계층은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

할 수 있다. 이 모델이 이름 그대로의 ‘공조(共助)’로 완성되려

면, 동의를 거들어 줄 디지털 도우미와 사회복지 인력의 손길

이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아이즈의 실험은 기술이 아니라 신

뢰의 문제다. 기술보다 신뢰를, 효율보다 자기결정권을, 위에서 

아래로의 설계보다 주민의 손을 앞세운 이 도시의 10여 년은, 

의료와 복지로까지 개인정보활용을 넓혀 가는 한국에도 큰 

물음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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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가구’, 장애인이 노

인을 돌보는 가구, 노인이 장애인을 돌보는 가구에 대한 사회

적 우려가 지속되면서[3], 기술 기반 돌봄 지원 체계 구축이 핵

심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2009년 ‘재가 돌

봄 중심, 시설 돌봄 보완(Ageing-in-Place as the core, with 

institutional care as back-up)’을 공식 정책 기조로 채택한 이

후, 2017년 행정장관(Chief Executive) 시정연설을 통해 제론

테크놀로지(Gerontechnology)의 필요성을 공식 선언하고 전

용 기금 설립을 발표하였다[1]. 이를 토대로 2018년 기금 설립

을 통한 서비스 기관 지원, 2023년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바우

처 확대를 통한 가정 직접 지원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전달체

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2][3]. 즉, 홍콩 정부는 제론테크

놀로지를 단순한 기기 보급 차원이 아닌 ‘기금 조성 → 서비스 

기관 지원 → 가정 직접 지원’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로 접근하

고 있다[2].

세부 내용을 보면, 첫째, 제론테크놀로지 도입을 위한 전

용기금을 조성하였다. 2018년 12월 정부는 서비스 이용자

의 삶의 질 제고와 돌봄인력 · 가족 돌봄자의 부담 경감을 목

적으로 10억 홍콩달러 규모의 ‘노인 · 재활 돌봄 혁신기술기

금(Innovation and Technology Fund for Application in 

Elderly and Rehabilitation Care: I&T Fund)’을 설립하였다. 

이후 2024~2025년에 10억 홍콩달러를 추가 투입하여 총 

20억 홍콩달러 규모로 확대하였다[3].

둘째, 기금을 통해 서비스 기관을 직접 지원하였다. I&T 

Fund는 사회복지서(Social Welfare Department: SWD)

가 관리하며, 노인 지역사회 돌봄 · 재가 지원 · 거주시설 서

비스 및 재활 서비스를 운영하는 적격 비정부 기구(Non-

Governmental Organisation: NGO)와 민간 기관을 대상

으로 기술 제품의 구매 · 임대 · 시범 도입 비용을 보조한다[2]

[3]. 2025년 12월 기준 약 9억 1천만 홍콩달러를 집행하여 약 

2,100개 서비스 기관(units)이 27,000개 이상의 기술 제품을 

구매 · 임대하였다[3]. 아울러 전동휠체어 · 전동스마트침대 · 로

봇 외골격을 시범 품목으로 하는 재활 제품 소비자 가이드라

인을 수립하여, 기관과 돌봄자가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

도록 기술 · 운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2].

셋째, 가정에 직접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2024~2025년 기금 확대 시 지원 범위를 가정용 제론테크

놀로지 제품까지 넓혔으며[2],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바우처

(Community Care Service Voucher Scheme for the Elderly: 

CCSV) 적용 범위를 2023년 9월부터 보조기기 임대까지 확대

하여 재가 고령자가 직접 기술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

다. 2025년 7월 기준 약 13,100명의 고령자가 이를 통해 서비

스를 이용 중이다[2].

위와 같은 전달체계를 토대로, 홍콩 정부는 고위험 가구와 

공공임대주택(Public Rental Housing: PRH)을 중심으로 기술

의 현장 적용도 병행하고 있다. 재가 돌봄 현장에서는 2025년 

시정연설에 따라 노동복지국(Labour and Welfare Bureau: 

LWB)이 고위험 노인 가정 300가구를 대상으로 ‘지능형 사

고 감지 시스템 설치 파일럿 사업(Pilot Scheme to Install 

Intelligent Accident Detection Systems for High-Risk 

Carer Households)’을 추진 중이며, 2026년 1분기 중 세부 계

획을 발표하고 늦어도 2026년 3분기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

이다[3]. 공공임대주택 분야에서는 ‘사물인터넷 문 센서 시범

사업(Internet of Things (IoT) Door Sensor Installation for 

Elderly Households)’이 진행 중이다. 2025년 4월부터 55세대 

독거 고령자 가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 단지의 

장애인 화장실에는 낙상 · 실신 · 장시간 움직임 없음을 감지하

는 ‘스마트 낙상 감지 시스템(Smart Fall-Detection Systems)’

도 시범 도입되었다[3].

재가 돌봄 · 서비스 기관 · 공공임대주택에 걸친 다층적 정

책을 넘어 고령사회 정책 전반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

으로 조율하기 위해, 홍콩 정부는 행정차관(Deputy Chief 

Secretary for Administration) 산하에 ‘고령사회전략 실무그

룹(Working Group on Ageing Society Strategies)’을 설치하

였다. 실무그룹은 노인돌봄 · 의료 · 주거 · 문화여가와 함께 제

론테크놀로지를 핵심 의제로 삼으며, 실버경제 발전 방안도 검

토한다. 노인위원회(Elderly Commission) 의견을 반영한 최

종 보고서는 2026년 내에 제출 예정이다[2]. 이처럼 홍콩은 제

론테크놀로지를 일회성 기술 도입이 아닌, 기술을 정책 수단으

로 삼되, 전달 대상과 경로를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이를 범부

처 거버넌스로 뒷받침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기

술 기반 고령사회 대응의 실천적 사례로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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